
■ 영유아 교과 사교육 설문 조사 결과 및 실태 발표 국회 토론회 예고 보도자료 (2013.9.2.)

9월 5일, 전국 16개 시도 5,470명 학

부모 대상으로 전국 영유아 사교육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합니다. 

▲ 9/5(목, 오후 1시) 국회도서관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영유아 사교육 전반적 실태 분석 

및 대안을 모색한다’ 토론회(주최: 김상희 민주당 국회의원,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개최.

▲ 전국 16개 시도 5,470명의 학부모(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영유아 사교육 설문조사 결과 발표.

▲ 국어, 영어, 수학, 예체능/제2외국어 사교육 실태 및 영유아 대상 영어전문학원(소위, 영어유

치원)과 사립초의 사교육 현황 통한 조기영어교육 현황과 실태 발표.

▲ 이에 근거하여, 영유아 사교육 문제에 대한 대책 모색과 관련 법률 개정도 논의할 예정. 

▲ 교육부 관계자, 유아교육과 교수, 육아정책연구소, 학부모, 어린이집 원장 등 전문가 등이 토

론자로 참여 예정.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회 위원 소속의 김상희(민주당) 국회의원과 함께 

9월 5일(목, 오후 1시) 국회도서관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영유아 사교육 전반적 실태 분석 

및 대안을 모색한다’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최근 들어, 영유아 무상보육·교육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유아 사교육에 대한 학부모

들의 부담은 나날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작년 영유아 사교육비가 연간 2조 7,000억 원으로 국내

총생산(GDP)의 0.2%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는 등 영유아 사교육 문제가 심각해, 이를 해

결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습니다. 2013년 누리과정의 확대로 교육비·보육비 지원이 확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영유아 사교육 비용은 줄어들지 못하고 누구도 정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일  시 주  제 토   론 비고

9.5(목)

오후 1시

영유아 사교육 

전반적 실태 분석 및 

대안을 모색한다

안상진(사교육걱정없는세상 부소장) 발제
신문규 (교육부 평생교육진흥과 과장) 논찬
염지숙 (건국대 유아교육학과 교수) 논찬

이윤진 (육아정책연구소 누리과정연구팀 연구위원) 논찬
김이주 (도선어린이집 원장) 논찬

심정아 (학부모) 논찬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올해 초부터 영유아 사교육 포럼을 창립해 영유아 사교육비 문제를 제기해온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의 김상희 국회의원과 함께 영유아 사교육

의 전반적 실태를 살펴보고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 선행학습이 되고 있는 교과 사교육을 중심으

로 한 설문조사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 발표할 설문조사는 전국 시도 16개 

초1 학부모 5,460명을 대상으로 국어, 영어, 수학, 예체능/제2외국어 사교육 실태 및 현황에 대한 

내용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유아 대상 영어전문학원(소위, 영어유치원)과 사립초등학교

의 사교육 현황을 통한 조기영어교육 현황과 실태를 정리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영유아 사교육 문제를 공론화하여 대안을 모색하며 이를 실행하기 위해 관련 법률의 개정 필요

성에 대해서도 함께 다루어질 것입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영유아 사교육 문제에 관련된 사회적 논의와 합의 수준이 한 단계 발전하고 

함께 구체적 대안을 모색하고 실행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많은 참여와 보도를 부

탁드립니다.

2013년 9월 2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행사명 : “영유아 사교육 전반적 실태 분석 및 대안을 모색한다” 토론회

■ 일시 : 9월 5일 오후 1시~4시

■ 장소 : 국회도서관 입법조사처 대회의실

■ 주최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김상희 국회의원(민주당)

■ 문의 : 이슬기, 박민숙 연구원 (02-797-4044 내선 212)

■ 주요 일정


